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
인간론(The Doctrine of Anthropology, Human Being)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6 일 동안의 창조 사역의 정점으로 인간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의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내용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4장 2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넣어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셨고, 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 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바, 그 의지란 변화가 가능한 의지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 이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지냈다.”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생각해보자.

1. 기독교 인간 이해의 근거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의 기본 입장은 그것이 인간의 철학적 사고나 자연 과학에서의 발견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후자의 견해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를 정립할 수 없다. 또한 이 견해들은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만을 오직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인간이 본래적으로 의도된 모습으로서의 인간, 곧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으로 의도된 모습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인간론을 위한 올바른 출발점은 성경이며, 오직 이 성경으로부터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성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범’ 되심을 증거 한다. 앞의 진술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 할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이며, 창조하신 인간이다. 우리 안에 참된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간성)에 의존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이 인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행동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 선택에 상응하는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이란 전능하신 사역에 의해 결정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모든 창조의 의미이며 근거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리고 시간 내에서 성취된 그의 생애를 통한 사역 가운데서, 누가 참된 인간이며, 참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인간의 본질이 단번에 결정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인간의 본성은 모든 인간 안에서 동일하다. 어떤 인간도 이 원형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의 잠재적이며 실제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 본성 그 자체도 전적으로 예수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예수가 인간을 위해 계획된 은혜 언약의 근거와 목적인 것처럼, 인간의 창조의 근거와 목적 또한 예수이시다.’
이 진술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전제하며, 둘째 인간의 본질은 참 신이시며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 되야 한다.

인간 본질에 대한 이 같은 접근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왔다. 이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창1:26-27 절에 기록된 인간의 창조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image)을 따라 우리의 모양(likeness)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해석들이 있어왔다. 

a) 인간은 불멸하는 이성적 영혼(spirit)을 소유한 영적 존재들이다.

b) 인간에게는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c) 타락 전에 인간이 소유한 본래적인 의.

d) 인간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이다.

이 네 가지 외에 최근의 해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란 하나님을 설명 혹은 표현하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같이 다양한 해석 경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형상’과 ‘모양’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어왔다. (참조: 뻘콥, 136-137, 고든 웬함, 창세기 주석, 124 이하.)

그 가운데 초대 교회 교부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는데 그 가르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인간에게 요구되었다는 점이다.(골1:15-16; 고후4:4; 히1:3; 롬8:29; 고전15:49; 엡4:13-14)

성경에서 보았듯이, 인간을 위한 원형(archetype)으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기원과 운명에 대해 설명해 준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 어디로 가며 그리고 왜 인간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처럼 높은 지위를 갖는지를 설명해 준다.

2. 왜 인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1) 인간 존재란?

1) 인간은 이성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2) 인간은 권위를 가지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지배권을 가진다.

3)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지음 받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선하심이란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을 밖으로 나타낸다.

5)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의 다른 위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역시 비슷하여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6)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사람 곧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어진 그 사람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2)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형상의 형상’으로써 인간의 창조는 인간의 기원과 함께 그의 운명을 설명한다. 이 진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형상’(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 닮아야 할 형상은 말씀(Logos)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인간으로서의 주님의 형상을 말하며, 이 주님의 형상은 완전하고 독특한 ‘아버지의 형상’이다. 이처럼 인간은 ‘그 말씀’(the Logos) 안에 그 형상의 존재의 근거를 가지는(enhypostasis) 개개의 형상인 것이다.

이것이 ‘형상을 따라’ 라는 말씀 속에 닮긴 참 의미이며, 이 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기원과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인간은 ‘그 형상의 원형’(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된다.’
인간의 기원은 ‘그 형상’이며, 인간의 운명,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그 형상’이다. 

타락(The Fall)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범죄한 인간 본성과 아담의 타락을 연결한다. 이는 신앙고백이 인간 타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증거 한다. [복사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바울은 1세기 중엽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롬5:12-19)

또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선언하기를 “아담 암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고전15:22)

(2)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서 선언했고 또한 자신이 전한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했다. 

2세기 중엽의 이레니우스(Irenaeus)도 인간의 타락과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다.”(이단에 대해, 3:18:7)

421년 어거스틴 역시 기록하기를: 

“그의 범죄함으로 그는 추방되었고, 그의 범죄함으로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타락하였으며, 그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다. 또한 이 같은 일이 그와 그리고 그를 죄로 인도한 여인의 모든 후손에게 임하였으며, 그와 함께 동시에 정죄함을 받았다. 그리고 고통과 영벌도 함께 시작되었다.”(Enchiridion, XXVI)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 지지된 이 믿음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파들에 속한 신학자들에 의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예를 들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6번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속에서 타락했는가?”
“아담과 함께 맺은 언약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맺은 것으로,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 했고, 그의 첫 범죄함과 함께 타락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의 타락을 인간의 죄성과 또한 인간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임과 연결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에서 이제 아담 안에서 인간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를 살펴보자.

(3)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으로서의 창 2장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담은 무엇으로부터 타락했는가?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가?]

배경으로서의 창 2장에서 우리는 15-17절과 25절 두 내용에 집중하려 한다. 

1) 15-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본문에서 먼저 주목할 사실:

a) 아담에게는 한 가지 해야 할 일, 곧 소명이 주어졌다. David Atkinson의 설명대로: 

“동산은 실로 숲이 우거진 공원과 같으며, 인간은 공원을 지키는 자와 같다. 그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자이다. 따라서 인간의 임무는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창2:15)” 으로 이는 경작하고 보호라는 것이다. 노동(일)은 모든 일들이 잘못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의 한 부분이다. … 노동에 있어서 인간의 창조성이 인간에게 요구되며, 동산은 그 성취를 이루어 갈 장소이다.”(“The Garden is really a park of trees, and the man is the park keeper. He is God’s estate manager. His task is ‘to till and to guard’(2:15), that is: to cultivate and protect. Work is part of the responsibility laid on human beings here at the beginning, even before things go wrong. … Human fulfillment includes the human creativity of work, and the Garden is the place for mankind to find that fulfillment.”) [The Message of Genesis 1-11 (Leicester: IVP, 1990), p. 60.]

b) 동산에는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fellowship)가 있었다. 위의 책에서 다시 인용하면: “하나님의 동산에는 자유가 있다. ‘너는 임의로 먹되(창2:16)’ 란 표현은 분명히 ‘너는 마음 것 먹을 수 있고’ 또한 ‘동산의 모든 실과’가 이에 포함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그 동산을 마음 것 뛰어 다닐 수 있다. 인간은 제한 없이 즐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17절의 한가지 제한 명령은 그 동산에 자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제한이다. (“And in God’s Garden, there is freedom. ‘You may freely eat’(2:16) probably means ‘You may eat to the full’ and ‘of every tree of the garden’. The man, as we might say, has a free run of the place. It is his to enjoy and to use with no constraint – save one. The one restrictive command of verse 17 is the only boundary within which there is freedom.”)

“이것이 활기가 있고, 자유와 성취가 있는 장소인 동산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 장소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야기 하신 장소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을 구별하여 부르셔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인격적 표현인 ‘너(당신)’라고 부르신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독특한 속성이다. 인간은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로부터 특별한 임무와, 독특한 운명, 특별한 생명과 자유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한 인격인 ‘당신’으로 불리웠다. 살아 있는 존재인(생령인) 인간은 이제 창조주와 대화하는 인격적 존재이다. (“Here is a picture of a place of vitality, freedom and nourishment. Here is a place, too, where God talks to the man. As we saw in the previous chapter, out of the whole range of creatureliness, God called forth this one species, to reflect his image. He addresses the man as a personal ‘Thou’. That is the distinctively human attribute: to have been commanded forth to a particular task, a particular destiny, a particular life, a particular freedom, by the covenant Lord Yahweh himself, and addressed as a ‘Thou’. Man, the living being, is now Man personally addressed by his Creator.”) (p. 63.) 

[교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였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였다.]

2)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에 대해 Atkinson은 설명하기를: “The story in Genesis 2 closes by telling us that the man and the woman in the Garden were naked and not ashamed. There was between them an openness and a unity, not marked by guilt, not disordered by lust, not hampered by shame.” (p. 79.)

( 그러나 소명, 자유, 교제 그리고 무죄의 상태는 17절의 금지 명령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면 금지 명령의 내용은 무엇일까?

헨리 블로흐(Henry Blocher)는 자신의 책, In the Beginning에서 구약의 병행 구절들(삼하19:35; 14:17; 왕상3:9; 사7:15; 신1:39; 욘4:11)을 인용한 후 지적하기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의 내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알 수 있으며, 그만이 자율적이시다. 하나님과는 다르게,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여야 하며, 타락한 아들의 욕망처럼 자율(autonomy)이란 신기루를 거부해야 한다.’(132-133.)

칼빈도 말하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듯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는 금지되었음을 알아야 하며, 이 금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과 선택함 없이 양처럼 제 갈 길을 가도록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현명하게 되려고 시도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선과 악을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칼빈, 창세기, 1965, p. 118.)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명령은 순전히 인간에 대한 순종의 시험이었다. 선악과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하든지 악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에 조건없이 순종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일에 관심의 초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선악과는 그 동산과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간은 이 명령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비록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 자신의 자율을 선택했다.

( 금지와 연관되어 주어진 것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경고였다. 많은 학자들이 이 경고는 아담이 930세 까지 산 것을 볼 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창5:5) 칼빈이 지적한 대로, 이 같은 주석들이 간과한 것은 성경에서 ‘죽음’이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복사 1, 창세기, p. 108-9.]

따라서 “정녕 죽으리라”는 경고 속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도 내포한다. 그 뿐만 아니라 죽음은 전인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서의 영원한 사망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3) 창세기 2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아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러나 죄의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루터에 의하면: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왜냐하면 그는 어떤 죄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 이상 죄를 지를 기회가 없는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변화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린아이의 순진함으로부터 그는 저주와 죄 지음과 죽음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후자의 일이 일어났다.”(루터, 루터 전집, 1권, 111.)

이것은 아담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도덕적 중립의 상태로 지음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담은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지음을 받았다. 지음받은 원래의 상태는 선하였고, 아직 사망의 법칙에 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었음을 의미한다. 

(4) 지금까지 인간 타락의 배경을 생각했다. 이제 타락이란 사건 자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고찰해 보자.

1) 하와가 성경에서 사단과 동일시되는 뱀(창3:1-5)에 의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받았다.(계20:2; 12:9; 고후11:3, 14; 2;11; 눅10:18-19; 요8:44)

2) 그러나 이 같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허락하셨다.

a) 창3:15에는 기독교 전통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하는 ‘원시 복음’(proto-evangelion)이 있다.

b) 생명나무(창2:9; 3:22, 24; 계2:7; 22:2-14):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상실되었으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은 다시 회복된다(롬5:14; 고전15:22, 45). 

c) 창3:22-23에는 아담과 하와를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자비가 나타나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